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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쓰는만큼 우리의 재산은 줄어든다 

 

2020년 미국 대선은 언제나 그렇듯이 엄청난 정부지출을 약속하는 공약으로 넘쳐났다. 

과거의 관행과의 차이점은 소위 정부의 투자라고 불리는 간섭들의 수와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버니 샌더스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고, 워렌

은 공교육을 대폭 확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조 바이든 역시 대선 후보로 지명된 이후 유

사한 투자 약속을 선전했다. 그는 청정 에너지 계획, 인프라 구축, 자동차 산업, 배기가스 

없는 전력,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등에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안타깝게도 그 모든 계획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 투자들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런 게획들의 이익과 비용을 정직하게 

비교하지 않았다. 그들은 비록 그러한 계획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안타

깝게도 계획의 실현을 위해 지출해야 할 자원으로 할 수 있었던 다른 이익에 비해 더 나

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프레데릭 바스티아가 오래 전에 증명했듯이, 이러한 수

사는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해로운 정책을 포장하는 방법이다. 선

거운동 팜플렛을 아주 샅샅이 뒤져보아도 그러한 지출이 실제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한 계획을 위해 세금 인상, 정부 적자 확대, 또는 인플레이

션을 얼마나 가져올 것인지 보여주지 않는다. 

 

비록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그 효과를 잠시 상쇄시킬 수 있지만, 결국 정부

가 대규모 적자를 만들어 부채가 급증한다면 미래에는 더 큰 투자를 할 수 없어질 것이

다.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이 높아져 민간 저축과 투자를 줄이기 때문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확대를 공약하는 사회 보장 제도 역시 민간 저축과 투자를 저해하는 주

요 요인이다. 사회 보장을 약속 받으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없었을 때에 비해서 더 부유

한 은퇴를 예상하게 되고, 따라서 저축과 투자를 줄인다. 의료 보험 제도는 미래의 의료

비 지출을 위해 저축할 유인을 감소시킨다. 

 

자본세는 저축과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후 수익을 감소시키고, 저축 유인 역시 감

소시킨다. 재산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역시 사

실상의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고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개인소득세 역시 빠질 수 

없다. 다른 세금을 내고 남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심지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가치의 증가 역시 실제 부가 증가한 것이 아님에도 과세 대상

이다. 부동산세와 상속세는 자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성공적인 저축자들의 저축 동기를 

손상시킨다. 

 

오랫동안 금리를 0에 가깝게 유지해온 통화정책 역시 저축 동기를 약화시켰고, 실업급여 

역시 위기 상황에서의 재정적 자기 책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저축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매년 5조 달러 이상 지출되는 빈곤구제정책 

역시 저축 동기를 감소시킨다. 예컨대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라도 정부가 식사를 보장한

다면 그 만큼 저축이 줄어들 것이다. 

 

정부투자의 낙관적 약속도 문제이지만, 정부 정책을 지탱하기 위해 국민의 저축과 투자 

노력을 엄청나게 감소시킨다는 점 역시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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